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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황금금색색의의장장엄엄하하고고화화려려한한부부처처님님혈혈(血)사사리리부부처처님님의의 뇌뇌사사리리 부부처처님님의의 침침사사리리 진진신신사사리리 사사진진집집 부부처처님님의의 사사리리 증증명명서서

부처님의사리를보는것은즉부처님을만나는것!! (겭見如걐舍利卽是見佛)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말로만 듣던 부처님의 사리집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목차
■진신사리의 연원 ■부처님의 생애 ■석가모니 부처 사리
■부천의 10대 주요 제자 사리 ■5대 비구 사리 ■500아라한의 사리
■16아라한의 사리 ■아라한과 다른 기타 사리 ■사리의 봉안
■사리의 진품 증명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사진으로나마 처음 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수정(水晶)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빛 그대로 보옥(寶玉)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이후

이천오백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년 부처님 탄생지에서 봉행사는 룸비니 세
계불교문화올림픽 기금 조성 및 불우아동돕기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보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사리집 + 크리스탈 사림함
(木좌대 포함 + 아라한 사리 1과]

티벳과 네팔 등지에서 어렵사리 모셔 온 아라
한과 사리는 정성껏 모시고 기도하면 증과를
하는 영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맑게하며 어떤 장애와 고난으로 부
터 극복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리입니다.

아라함(阿갥漢,Arhan)일난 준말로는 나하(갥
漢)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불제자들이 도
달하는 최고의 계위이며 부처님 시대나 그 이
후의 세대 동안 수행을 하면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존경 받는 불제자
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셔서 선근(善根)과 인
연(因緣)으로 모두가 부처님 사리집과 아라한
사리를 모시는 혜택과 함께 무량한 복덕을 누
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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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과진신사리증정
아라한과 사리를 직접 친견하고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실천하는사찰과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알차고자랑스런부처님을감동시키는종단을만들고자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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